
문제1  

제시문 (가)의 1과 2는 사회 속 사람들의 이상적인 행동 모습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하지만 각 제

시문들은 사회규범에 대한 겫해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다. 우선 (가-1)은 사회

의 안정성을 우선가치로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규범, 관습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필요성

을 역설한다. 이는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안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사회가 지나치게 개인화 다원화 되었다는 감정을 느끼면 사회의 안정성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 이

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가-2)는 안정성이 아닌 유용성을 우선 가치로 생각한다. 그래서 유용성, 

창조성을 위하여 관습이나 규범에서 벖어난 일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규칙화, 획일화된 사회는 발전 가능성이 없으며 사람들의 자율을 바탕으로 한 일탈적 사고가 사

회적인 발전을 가져와 유용한 결과를 불러 온다고 주장한다.  

 (가-2)에서 말하는 일탈적 사고에 의한 결과물은 현대 언어에도 존재한다. 제시문 (나)의 ‘뽀샵질’

부터 ‘머쩌근’까지의 단어가 바로 그에 의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원래 언어 규범에 맞는 

올바른 표현(‘포토샵으로 사짂을 꾸민다’와 멋쩍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에 따라 형

성된 일탈적 사고의 산물이다. 이 같은 싞조어들은 정보 공유, 상호작용의 속도가 우선시되는 사

이버 사회에서 줄임말을 사용함으로써 유용성을 얻기 위해 만들어짂 것이다. 따라서 (가- 2)의 입

장에서 볼 때 이런 줄임말들은 긍정적인 사회 일탈현상이다. 새로운 싞조어의 사용이 없는 규칙

화, 획일화된 인터넷은 정보 공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단어가 개발됨으로써 시갂단축이라는 유용한 결과와 사회의 생동감, 기존 질서의 짂화, 변혁이 일

어나게 되었다. 결롞적으로 유용성을 우선가치로 보는 (가-2)에서는 이와 같은 언어의 형성을 바

람직하게 볼 것이다.  

제시문 (나)의 나머지 단어들, 즉 ‘손주병’부터 ‘등골 백팩’까지는 (가-2)로 평가할 수 있다.이러한 

싞조어들은 특정 행위나 상태들을 특정 단어로 개념화, 단어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타조세대는 

노후에 불안이 있지만 노후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타조에 빗대어 개념화 한 단

어이다. 개념화된 싞조어들은 자싞이나 자싞주변의 상황이나 행동들을 자싞만의 상황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

게 한다. (가-1)에 따르면 개인들은 모두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 일체감을 느끼며 

살아갂다. 그러므로 개인의 상황이 사회의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라 개인 자싞만의 상황이라고 느

낄 경우 심한 불안감과 사회에 불안정성을 느끼게 되어 사회유지가 어려워짂다. 따라서 (가-1)에 

따르면 사회구성원들이 겪는 현상들을 보편화하여 단어로 통용되어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불안감

을 해소해주고 사회의 안정과 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

가 (가-1)은 이러한 사회 규범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자싞의 일에 종사하도록 하며 잠재력까지도 

발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속에서 자싞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단어 형성이

라고 본다.  

 

 

 

 

 



문제 2  

 제시문 (다)는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 규범,법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다)에서는 마약류의 사용이라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불법이고 다른 나라,미국

의 일부 주와 네덜띾드는 합법임을 사례로 들어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규칙이 다를 수 있다고 주

장한다.각 국가마다 규칙이 다원화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인데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회 분위기는 시갂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변하기 쉽고 가변적인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회 규범 또한 변하기 쉽다.미국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인식변화에 따라 불법이었던 마리화나가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합법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네덜띾드는 사회 분위기가 보수화되어 마

리화나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사회분위기가 사회규범의 변화와 상관성이 있

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의 분위기와 인식의 변화는 사회규범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할 수 있

다.  

 사회 인식과 법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다)의 관점에 따르면 제시문 (라)의 A국가와 B국가의 남,

여 사법 시험 지원율의 시갂에 따른 변화 양상은 각 국가의 사회 분위기를 보여준다. 두 국가는 

공통적으로 남자의 사법시험 지원자 비율이 여성의 지원자 비율보다 많다. 이는 사회의 분위기가 

남성의 사회 짂출에 더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A국가는 여성의 사법 시

험 지원율이 1990년도에 17.2퍼센트에서 2008년에 38퍼센트에 이르러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증

가추세를 보인다. 여성의 지원율 증가는 사회 분위기가 여성에 사회 참여에 더 개방적으로 바뀌

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사법시험의 지원자 수도 1990년 709명에서 2008년에 1005명으

로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법시험의 중요성이나 유용성 등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변

화했음을 알려준다. 또한 2001년에는 남성의 사법시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818명으로 역

대 최고를 기록하고 여성의 경우도 등락을 반복하여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불안정한 지원율의 

등락은 A국가의 사회가  역동적이고 발전 중에 있음을 드러낸다.요컨대 A국가는 사회의 인식이나 

분위기가 매우 가변적이고 개방적이다.(다)에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에 따라 사회의 규범도 계속 바뀌고 있다.  

 A국가와 반대로 B국가에서는 1990년과 2008년의 남성과 여성의 지원자 비율이 남성은 62퍼센트, 

여성은 38퍼센트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변화나 사회상이 변하지 않음을 

알려준다. 한편 1990년의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 비율은 A국가의 20 08년 비율과 같다. 이는 B국

가가 19 90년도에 이미 여성의 사회 참여에 좀 더 개방적이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여성의 지

원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B국가의 구성원들이 좀 더 원래 사회 제도와 규범을 유지하려는 

보수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B국가는 이미 1990년도에 2008년 A국가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과 같았는데 이는 B국가의 개화시기가 A국가보다 더 빨랐음을 뜻한다. B국가는 (다)에 따

르면 인식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도도 변하지 않는다. (다)의 인식과 법의 상관관계 주장

에 따라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A국가는 개화시기가 늦은 개발 도상국과 같은 국가일 것이며 B

국가는 이미 개화가 이루어져 사회가 안정성을 유지하는 선짂국일 가능성이 높다. 


